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재검토하라!
산업단체, 비용 부담으로 국내투자 악영향 … 매출․고용 감소도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5개 업종단체는 10월31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률

안>을 재검토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대한상의가 10월30일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감축 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법안이 11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한상의 등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

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고용감소, 물가상

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내수·수출 둔화로 지역별 해당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큰 타

격을 입을 것”이라며 “법률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계 공동 연구결과에서 제도가 도입되면 철강·디스플레이 업종이 밀집된 경북 지역은 2400억원의

매출과 2000명의 고용 감소가, 석유화학·철강이 밀집된 전남 지역은 4000억원의 매출과 1900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업종단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1위), 미국(2위), 인디아(3위), 일본(5위) 등

경제대국들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거나 계획 자체를 세

우지 않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동향을 살펴가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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